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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은 하자!”조직문화 혁신 나선 법무부

- 법무부장관, ‘미니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없는 소통 나눠

 법무부는 4월 16일(목) 장관이 MZ직원들과 직접 만나 업무 현장의 애로와 

제안을 듣고 답하는 '미니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미니 타운홀 미팅’은 형식적인 회의 문화를 개선하고, 장관이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간담회는 사회자나 사전 각본 없이 진행됐으며, 장관과 직원들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장관이 즉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고나 발표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MZ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참석한 MZ직원들은 또래 직원들과의 소통 기회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한 시스템 담당 직원은 

내부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과 흥미를 느낀

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도 인공지능(AI)기반 행정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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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청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직 발전과 혁신의 중요한 동력인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앞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직접 소통 의지를 보였습

니다.

 2026년 ‘미니 타운홀 미팅’은 30세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5월

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상과 주제를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담당관 심경보 (02-2110-3111)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손장혁 (02-2110-3110)


